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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념품에담은역사 문화 전통…제주를선물합니다

독창적이면서실용적인…역대공모전대표수상작들

▲제주한잔 전통주 미니어처 5종 세트(24회

금상)

오메기술 등제주의전통주를미니어처사이

즈로만나볼수있는제품이다. ㈜파란공장(조

남희) 은 제주 전통주를 처음 접하는 관광객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도록 샘플 키트를 제작했

다.용량은80㎖로선물하기도,소장하기도부담

없다.

제주에서생산되는귤, 메밀과깨끗한화산암

반수를이용해술을빚었다. 전통주의인지도를

개선하고 타 지역의 전통주와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작은용기의미니어처를통해제주산원료

를체험하고,제주산농산물에대한자연스러운

홍보가가능하다.

▲한라산1950(24회금상)

한라벗(이지현)이출시한 한라산 1950 .

한라산모형의초콜릿을3D로제작해소비자

들의눈과입을사로잡고있다.제주의중심이자

뿌리인한라산을알리기위해제작됐다. 한라산

의높이1950을제품이름에넣어 깨알 같이소

개하고 있다. 초콜릿은 4계절의 오색빛깔이 담

겼다.봄에는제주백년초, 여름에는제주말차,

가을에는 우도땅콩, 겨울에는 제주감귤이 대표

상품인만큼초콜릿에제주의빛깔을넣었다.

▲정낭품은하르방(23회금상)

제주전통가옥에는대문이없다. 그대신대

문의역할을하는나무막대기가있는데이를정

낭(正木)이라고한다. 정주먹이라고하는큰돌

에구멍 3개를뚫어놓고이구멍에사람이외출

할때는나무막대기를끼워넣는다. 사람이집

에있으면정낭을끼우지않고바닥에막대기를

놓는다.

작품을출품한 토예랑(유천규) 은제주의재

밌고독특한문화인 정낭을반영해램프와캔

들홀더를제작했다.제품을보면거칠고구멍이

송송 뚫린현무암이 떠오른다. 전면에 별도의

정낭모양 받침대까지 제작했는데 양초를 켜 바

라보고있으면제주의추억이떠오르는밤이될

것이다.

▲제주컬러링북시리즈(23회금상)

컬러링북 제작업체인 드림스카이(이준천)

는취향에따라선택할수있는컬러링북 4권을

출품했다. 제품은 2개(A B) 세트로 구성됐다.

A세트는 JEJU 이니셜을따서 Jewerly(보석

같은제주바다), Eco(제주의푸른숲), Joy(기

쁨 가득한 제주사람), Unique(특별한 매력이

있는 제주의 길) 등 4개 컬러링북으로 구성됐

다. B세트는지역별로동서남북한라산등의장

소를그려낸것으로, 짧은여행기간여행일정을

짜고여행기를쓰고색칠할수있도록했다.

▲동심(22회대상)

이중섭작가의대표작중하나인아이들시리

즈이미지를활용해만든방향제이다. 제작자인

영다포(황재영) 는 룸미러에 걸어서 사용하는

차량용방향제로제작했다.추가제품으로판매

되는 스탠드를 사용하면 실내에서 사용가능한

방향제가된다.

▲동백꽃제주(22회금상)

제주본초협동조합(구좌권) 은 3대째전통주

를제조해온곳이다. 제주의맑은물과건강한

동백 꽃잎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제주 전통주이

다.동백꽃이그려진상품패키지와영롱한붉은

빛을내는전통주가어우러졌다.

▲바람담은도자기(21회금상)

스토리인공방(강은정) 이출품한이작품은

바람의땅제주에도자기에당신의바람을담으

라는의미로제작됐다.현무암몽돌이미지에소

원과꿈을제주어로새겨놓고바다이지미받침

위에올려놔별자리모양구멍으로은은한빛이

비치면서 오르골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린다.

제주의바다에별이내린듯한황홀함까지선사

한다. /제주일보=김정은기자

관광기념품당선작은각종홍보관에전시된다.사진은제주국제공항이동식홍보관에설치된올해수상작. /사진=김정은기자

제주도24년간관광기념품공모전

우수제품발굴관광산업경쟁력강화

공항 여객터미널등서전시 판매

22회공모전대상작품.이중섭작가이미지를활용

한방향제이다. <제주도제공>

이번에 제주를 다녀왔는데지인들에게무슨선

물을해줘야할까?

수많은여행지를다녀간방문객들의가장큰고민

일것이다.빈손으로가기에는허전한데부피가크거

나 가격이 비싸면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제주만의

특색을담은관광기념품을선물해보면어떨까.

제주특별자치도는 1999년부터 제주의 역사, 문

화, 전통을살린관광기념품을발굴하고상품들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진행하고있다.

우수한 관광 기념품을 발굴해 제주의 관광산업

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마련된것으로올해로 24

회째를맞았다. 회를거듭할수록공모전출품작들

은실용적이면서도관광객들의니즈에맞는상품들

로접수되고있다.

수상작역시제주만의특징이살아있고일상생활

에서쉽게활용할수있거나아기자기한패키지디

자인이돋보이는작품이선정되고있다.특히공모

전에 선정된 작품은 상품개발부터 홍보 지원까지

제주를대표할차세대관광기념품으로거듭나고있

다.또한제주도는수상작에각종홍보관전시와제

주여행공공플랫폼인 탐나오에입점할수있도록

지원하고있다.

이와 함께 대형박람회 참가 기회와 지식재산권

국내출원비용지원등도아끼지않고있다. 2005

년부터는공모전의연속성과전문성을위해제주도

관광협회가사업을본격맡아운영하고있다. 2005

년부터 올해까지 출품작품수만 2000점이 넘고 입

상작품수는 505점이다. 전국공모로이뤄지는만큼

다채로운작품이접수되고있다.

공모전입상작은제주관광기념품홍보관,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강정크루

즈항터미널,성산항여객터미널,제주국제컨벤션센

터, 제주국제공항등의설치된홍보부스에전시돼

제주방문객들의눈길을사로잡고있다.

관광기념품들이제주를찾는관광객들에게오래

기억되고 아름다운 추억과 감동으로 간직되고 있

다.또한기념품들은도내기념품마켓이나인터넷

등을통해서도쉽게구매할수있다.

이와함께입상작에매년킨텍스에서열리는 메

가쇼를통해홈쇼핑이나, 쇼핑센터등의유통사와

직접거래할수있는메리트까지주어진다.

임명심제주도관광산업팀장은 우수한 관광 기

념품발굴은제주의관광산업경쟁력강화와연결

된다.공모전에선정된작품의상품개발및홍보지

원을통해제주를대표할차세대관광기념품개발

에힘쓰겠다며 특히올해는제주의관문인국제공

항내홍보부스가설치될수있도록공항공사와협

의하고있다고말했다.

김창효제주도관광협회사업운영실장은 공모전

수상작은매년트렌디한디자인으로소비자들을사

로잡고있다.올해는식품과관련된실용적인제품

이선정됐다며 제주를찾는여행객들이 맛집투

어를즐기고식도락을중요하게여기는여행트렌

드변화가반영된것같다고말했다.

/제주일보=김정은기자

24회제주도관광기념품공모전에서금상을수상한

제주한잔전통주미니어처5종세트. 패키지전통주

를부담없는사이즈로출시했다. <제주도제공>


